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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③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도록 유한 책임을 고쳐 장기 보유를 보상하자. ② 폐지가 아니라 개혁 ④

약한 형태라 오히려 강화하자는 글 ⑤ 보유 기간에 따라 표를 더 주자고 했다.

2 ① 유한 책임이 진보의 수단에서 걸림돌로 바뀌었으니 개혁하자 · 향신료 비유. ③ 걸림돌이 되었다는 글

④ 주주의 힘은 오히려 줄이자는 쪽(119쪽 ¶1).

3 ② 추운 땅 · 침략할 의지와 능력이 없던 조상을 탓한 것은 불공평했다. ① 저자가 처음에 했다가 거둔 생각

⑤ 너무 추워 자라지 않는다.

4 ① 대양을 두세 개 건너는 무역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했다. ② enormously risky에 어긋남

⑤ 오늘날의 화성 탐사선은 쉬운 일의 예가 아니다.

5 ① 법적 주인이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회사의 장기적 미래에 관심이 덜한 주주. ②~④는 힘을 나눠 받을

이해관계자 ⑤ 지문에 없는 말.

6 ⑤ ①~④는 남아시아 음식, ⑤는 1980년대 후반 소호에서 처음 먹은 타이 음식.

7 ③ 가끔  매운맛을  더하려고  통후추를  넣는다(116쪽  ¶2).  ②  사과와  대황  ④  사프란  한  꼬집뿐  ⑤

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됨.

8 ④ 최초의 유한 책임 회사는 아니었다(117쪽 ¶3). ③ 1600 · 1602 ② 각주 iii의 추측과 같다.

9 ③ get away with + 동명사 → issuing. ① privilege를 꾸미는 과거분사 ② industries를 꾸미는 현재분사

④ 과거 시점의 동사 ⑤ since then + 현재완료.

10 ③ (A)  뒤가  완전한  절  →  in  which  (B)  주어  the  proportion  →  has  (C)  콤마  뒤  계속적  용법  →

which(that 불가).

11 ④ 정통 향신료를 다 쓰는 것이 '벅차서(daunting)' 간소하게 만든다. inviting(끌리는)은 흐름과 반대.

12 ① 1년도 머물지 않는 주주는 법적 주인일 뿐 진짜 주인이라 하기 어렵다. ③ 1년 미만으로 줄었다 ④

legally own에 어긋남.

13 ⑤ He did so = 마르크스의 칭송, 뒤 문장의 This motive가 주어진 문장의 숨은 동기를 받는다. ③ 자리면

스미스가 사회주의를 바란 셈이 된다.

14 ④ 남아시아 음식에 대한 첫 불평과 향신료 이야기에 영국 동인도 회사(117쪽 ¶3)가 끼어들었다.

15 ③ 투자를 꺼림 → (B) 전 재산 · 무한 책임 → (C) 자유까지(even) → (A) 해법 = 유한 책임.

16 ① 투기적 상품 규제를 강화(tightening)해 장기 보유의 유인(incentive)을 키운다. ② 규제 완화는 반대

③ 꺼림(reluctance)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서답형 MUSTARD (1) M five (2) U Italy (3) S 1600 (4) T Adam Smith (5) A 90–95% (6) R tenure voting (7) D False →

M-U-S-T-A-R-D. 완성 단어 mustard — 저자가 영국에 오기 전에 알던 다섯 향신료 가운데 하나(115쪽

¶5). 자기 검증 장치. 함정: C three · E Greece · B 1602 · F Karl Marx · G less than half · L share

buybacks · I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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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앞 문장에 이어) 나는 이탈리아, 멕시코, 일본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 (Nor + 조동사 + 주어 도치)

→ Nor do I need to eat Italian, Mexican or Japanese food regularly.

02 나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칠맛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 I must have been unhappy at a subconscious level about the lack of umami flavour.

03 영국에 오기 전까지 나는 향신료를 다섯 가지밖에 몰랐다. (과거완료)

→ Until I came to Britain, I had known only five spices.

04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향신료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이어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come to V 병렬)

→ Over time, I came to appreciate and then fall deeply in love with spices.

05 내가 향신료를 쓰는 것은 남아시아 요리만이 아니다. (It is ~ for which 강조)

→ It is not just South Asian dishes for which I use spices.

06 우리가 팔각과 회향 씨를 썼더라면 한국 음식은 더 세련되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 Korean food would have been more sophisticated, had we used star anise and fennel seeds.

07 덜 알려진 사실은 향신료 탐색이 우리에게 주식회사도 주었다는 것이다. (보어 도치 / 동격 that)

→ Less well known is the fact that the search for spices also gave us the joint stock company.

08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가는 개인의 자유까지 잃을 수 있었다. (동명사 주어 / cost + IO + DO)

→ Failing in a business venture could even cost businessmen their personal freedom.

09 그렇게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회사들이 시작되었다. (So + 동사 + 주어 도치)

→ So began companies like the English East India Company.

10 그들 가운데에는 경제학의 아버지 Adam Smith가 있었다. (부사구 + 동사 + 주어 도치)

→ Among them was Adam Smith, the father of economics.

11 같은 향신료가 어떤 요리는 살리고 다른 요리는 망칠 수 있다. (may A but B / one ~ another)

→ The same spice may perk up one dish but ruin another.

12 유한 책임은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 /

ever + 현재완료)

→ Limited liabilit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that capitalism has ever invented.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저자의 요리([제목]) Monkfish in curried clam broth

한국 음식 없이 거뜬히 지낼 수 있는 기간 6개월

원서 해부 노트 · Edible Economics · Chapter 15 SPICES 바른에듀케이션

3



항목 답

유일하게 그리운 음식 / 그리워지는 데 걸리는 기간 남아시아 음식 / 2주쯤

'인도' 식당의 방글라데시계 / 실헷 출신 10곳 중 8곳 이상 / 95%(추정)

타이 음식을 처음 먹은 때 · 곳 1980년대 후반 · 소호의 타이 식당

이탈리아 첫 방문 1987년

영국에 오기 전 알던 향신료 후추 · 겨자 · 계피 · 생강 · 고추(다섯)

오향 돼지고기의 다섯 향신료 팔각 · 정향 · 계피 · 쓰촨 후추 · 회향 씨

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향신료 / 크럼블 속 정향 / 사과와 대황

치즈 토스티 조리법의 주인 Nisha Katona(변호사였다가 요리사가 된 영국계 인도인)

향신료의 맛을 놓치고 산 기간 인생의 처음 30년

'동인도' 남아시아(특히 스리랑카 · 남인도) · 동남아시아(특히 인도네시아)

유럽이 가장 귀히 여긴 향신료 넷 후추 · 정향 · 계피 · 육두구

향신료 무역에 견준 오늘날의 일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무사히 되돌려 받기

영국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1600년 / 1602년

유한 책임이 특권이던 시기 19세기 후반까지

유한 책임 회사를 비난 / 칭송한 사람 Adam Smith / Karl Marx

영국 평균 주식 보유 기간 1960년대 5년 → 오늘날 1년 미만

배당 ·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간 이윤 90~95%(1980년대 이전 절반 미만)

보유 기간 연동 의결권 / 상한의 예 tenure voting / 주당 20표

금융화 시대의 유한 책임 경제 진보의 수단 →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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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합 사고 문제 — 14장과 15장을 잇는 자리

문제

14장에서 저자는 시장에 맡기면 기후 위기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많은 것이 개발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 단기 실적을 내라는 끊임없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고 이 경향은 금융 규제 완화로 더 심해졌다고

쓰고 「Spices」를 참조하게 했다(112쪽 ¶2). 또 수익이 수십 년 뒤에야 돌아오는 '녹색' 기술 앞에서 민간 기업은 몇

년, 어쩌면 분기 단위의 시야로 움직여 투자를 꺼린다고 했다(112쪽 ¶2). 15장에서 저자는 영국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1960년대 5년에서 오늘날 1년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고(118쪽 ¶2),  이윤의 90~95%가 주주에게 가면서

기업의 투자 능력, 특히 수익이 장기적으로 돌아오는 사업에 투자하는 능력이 크게 약해졌다며 「Lime」을 참조하게

했다(118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18쪽 ¶2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c로 시작하는 한 단어)을 쓰고, 그

근거를 14장과 15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4장 또는 1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주주가 회사에 머물지 않는 까닭: Financial  deregulation in the last  few decades has created so many financial

opportunities that shareholders no longer have long-term  to companies they legally own.

주주가 회사에 머물지 않는 까닭: commitments (118쪽 ¶2 둘째 문장)

근거 1 (예시): In 'Lime', the author argues that private sector firms are under constant pressure to deliver short-

term results, a tendency that has become even worse under financial deregulation, so they are reluctant to

invest in 'green' technologies whose returns come only after decades.

근거 2 (예시): In 'Spices', the author shows that the average period of shareholding in the UK has fallen from

five  years  in  the  1960s  to  less  than  a  year,  and  that  90–95%  of  corporate  profit  now  goes  to  restless

shareholders, weakening the ability of companies to invest in projects whose returns come in the long run.

채점: 빈칸은 118쪽 ¶2의 원서 낱말 commitments가 정답(단수 commitment는 뜻이 같으므로 인정하되 원서 표기가

복수임을 확인시킬 것). 문제에서 원서 낱말과 첫 글자를 지정했으므로 concern · connections · contracts 등은 오답 —

concerned는  119쪽  ¶1에서  이해관계자를  두고  쓴  다른  낱말이다.  단어(commitments)  +  14장과  15장에서  근거를

하나씩 들 것 + 14장 · 15장 어휘(short-term results, financial deregulation, time horizons, myopia, shareholding

period, restless shareholders, dividends, share buybacks, retained profit, long run 등) 포함. 14장에서 저자는 민간

기업이 '악'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으므로(112쪽 ¶2) 기업을 탐욕스럽거나 악하다고 단정하면 감점. 15장에서 저자는

유한 책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장점은 지키고 해로운 부작용은 줄이도록 개혁하자고 했으므로(118쪽 ¶4) 폐지를

주장했다고 쓰면 감점. 14장의 처방(정부의 적극적 개입, 112쪽 ¶2~¶3)이나 15장의 개혁안(tenure voting · 이해관계자의

발언권 · 금융 규제 강화)과 이으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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